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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제․투자정보 2012. 3.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중남미 보호무역조치 강화와 시사점

1. 최근 보호무역조치 사례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보호무역조치 강화

○ 2011년 9월, 브라질 정부는 자동차 산업 기반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산

부품 65% 의무사용 비율 준수, 11개 자동차 생산공정 중 최소 6개 이상의

현지 생산, 순매출액의 0.5% 이상 R&D 투자 준수를 법제화함. 외국 자동차

생산업체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공산품세(IPI) 적용세율을 30% 포인트 인상

(15%→45%)하겠다고 밝힘.

○ 2012년 3월, 브라질 정부는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3년간

멕시코 자동차 수입을 연간 14억 달러 규모 이하로 제한함.

○ 2012년 2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 해소, 적정 수준의 외환

보유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수입품목을 사전에 허가를 받는 수입사전

허가제도를 도입함.

2.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조치의 원인

□ 美의 양적완화
1)
에 따른 중남미 통화의 평가절상으로 수출 경쟁력 약화

○ 미국은 2009년, 2010년에 각각 1차 양적완화(QE1)와 2차 양적완화

(QE2)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과 주가가 소폭 상승하였고

주요 통화 대비 美달러화가 약세를 보임.

1)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란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에 한계가 있는 경우 중앙은행이 국채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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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된 달러 유동성으로 조성된 이지머니(조달비용이 낮아진 자금)가 상대

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개발도상국 채권으로 집중됨.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

역내로 해외자본 유입이 증가하여 자국 통화의 평가절상이 가속화됨.

○ 한편, 2012년에 들어서 브라질 헤알화(BRL)가 멕시코 페소, 칠레 페소,

아르헨티나 페소 등 중남미 내 무역 경쟁국들의 통화보다 큰 폭(평균

4.4%)으로 평가절상 됨에 따라 브라질 상품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됨.

○ 2012년 3월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선진국들이 자국의 경기

부양을 위해 쏟아내는 자금 쓰나미로 개발도상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

고 주장하는 등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 하는

한편, 보호무역 조치를 단행함.

3. 향후 무역분쟁 추이 전망 및 시사점

1) 향후 무역분쟁 추이

□ 단기적으로 무역분쟁이 지속될 전망

○ 2012~13년에는 중남미 주요국에서 대선과 총선이 실시될 예정이므로, 각 국

정부들은 경기부양을 통한 지지율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중남미 주요국 정부는 정책 시차
2)
가 큰 통화정책 혹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재정정책보다는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고 경상

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환율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음.

□ 중․장기적으로는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에 따라 완화될 전망

○ 현재 중남미 무역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이므로 선진국의 경기회복을 통한 중남미 국가의 수출 증대가

이루어져야 무역 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보임.

○ IMF의 2012년 경제전망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경제성장률이 2013년부터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2011년:3.8%, 2012년:3.3%, 2013년:3.9%)에 따라

2)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데 소요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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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국가 간 무역 분쟁은 2013년 이후 완화될 것으로 보임.

2) 우리기업에게 주는 시사점

□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각종 비용 증가

○ 중남미 정부들이 환율 시장에 개입하여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할

경우, 이는 우리 기업의 교역 조건이 악화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제품의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브라질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공업세 인상과 같은 보호무역조치가 중남미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우리기업의 수출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단기적으로 중남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  중남미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은 교역 규모를 축소시켜 자국의 경제 성장세를

장기적으로 둔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따라서 중남미 국가 간

무역 분쟁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전망됨.

○  브라질의 경우 경제 성장세 지속이 전망되고 공업세 인상 조치가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기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 강화 등이 요구되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투자 확대를 통한

안정적 교역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2011년 對브라질 수출규모는 118억 달러(전체 국가 중 9위)로서, 브라질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역 상대국임.

조사역 방인식(☎02-3779-5720)

E-mail : isbang@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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